
어명소 2차관, “화물운송 정상화를 위한 

화물운수업계 노력 필요, 불법행위는 엄정대처할 것” 

- 28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일반화물연합회 간담회 개최 -

□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1월 28일(월) 오전 9시 30분부터  

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관(화련회관, 서울 서초구)에서 시도

화물운수업계 간담회를 열고 전국적인 화물운송이 적기에 이루어

지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,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는 엄정 

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.

ㅇ 간담회에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과 18개 시·도

협회 이사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가 이루어졌다.

□ 어 차관은 “지금과 같이 집단운송거부가 계속된다면 당장 이번주

부터 철강·시멘트 등 국가기간산업의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

예상된다”고 말하는 한편,

ㅇ “정상운행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한 ‘쇠구슬 테러’ 등 폭력행위나 

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법과 원칙에 

따라 매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”임을 강조했다.

□ 이어서 어 차관은 “운수업계에서는 무엇보다 화물운송이 적기에 이루

어질 수 있도록 화물차주 독려 등을 통해 적극 나서달라“고 당부했다.

□ 이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측은 “정부 방침에 협조하여 

화물차주 설득 등 화물운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”고 

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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